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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object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body image and body management behavior associated
with desiring a thinner and more muscular body.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ther the drives for thinness and mus-
cularity occur concurrently for both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nd whether there are gender differences. More-
over, the effects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on drive for thinness and drive for muscularity were investigated.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and a total of 390 data were used for data analysis. Participants included 197 male
college students and 193 female students. Results indicated that male students reported significantly lower drive for thin-
ness and higher drive for muscularity than female students. However, the drives for thinness and muscularity were sig-
nificantly correlated for both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hey reported discrepancies between their BMI and
self-perceived weight and muscle mass. Findings supported the significant effects of objected body consciousness on the
drives for thinness and muscularity for both male and females. Sub-dimensions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had dif-
ferential effects on drive for thinness and muscularity. Specifically, body surveillance and body shame significantly influ-
enced male and female students’ drive for thinness, while their control belief did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drive
for thinness. Additionally, body shame emerged as significant unique predictor of drive for muscularity. In terms of gender
comparisons, while the effect of body shame was the strongest for the males, the effect of surveillance was as strong as
that of body shame for the females.

Key words: drive for thinness (마른 몸에 대한 욕구), drive for muscularity (근육 만들기 욕구),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객체화된 신체의식), gender comparison (남녀 비교)

1. 서 론

날씬한 몸과 매력 있는 몸에 대한 한국사회의 선호는 계속 증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날씬함을 넘는 마른 몸에 대한

이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자기관리의 결과로서 탄탄

한 근육의 소유가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의 추가적인 조건으로 제

시되고 있다. 미디어가 제시하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몸에 대

한 표현을 살펴보면 각 신체 부위별로 마른 몸의 표준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꿀벅지’나 ‘복근’ 등의 각 신체 부위의 근

육을 언급하면서 여성의 이상적인 근육미로서 여성스러우면서

도 섹시한 건강미를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매스

미디어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요구는 남성은 물론 여성에게까

지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소유하는 것을 이상적인 신체이미지

의 필요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Park & Cheon, 2017). 즉 ‘몸

짱’이나 ‘육체자본’이라는 용어에서 드러나듯이(Lim, 2005) 체

중감량을 통해 만들어내는 마른 몸과 탄탄한 근육을 갖춘 매력

적인 몸을 만들기 위한 몸 가꾸기는 사회 내에서 하나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으며(Lee & Kim, 2013), 이는 날씬하고 관리된

몸은 자기조절능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마른 몸

에 대한 욕구(drive for thinness) 외에 근육 만들기 욕구(drive

for muscularity)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근육 만들기 욕구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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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속적인 신체활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선

행연구 결과들에 근거하여 과도한 체중감소나 섭식장애라는 부

작용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던 마른 몸 만들기 열풍보다 다소 긍

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Holland & Tiggemann, 2017; Long

& Stabel, 1995; Oh & Jeon, 2014). 그러나, 건강한 삶(heal-

thiness)을 추구하는 피트니스 활동에 대한 정보(Fitspiration:

fitness and inspiration)를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는 여성들을 대상

으로 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Holland & Tiggemann, 2017) 근

육 만들기 욕구 또한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건강한 몸을 만들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도와는 달리 기

존의 마른 몸 만들기에 몰입하는 여성들과 유사하게 근육 만들

기 욕구가 높은 경우 높은 수준의 섭식장애와 운동강박 등 부정

적인 신체관리 태도와 행동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외모는 만들

어지고 관리하는 대상이라는 관념이 형성됨에 따라, 표면적으로

는 잘 관리된 건강한 몸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바라보게 되며 그 결과 혹독한 운

동과 칼로리 제한을 위한 불규칙한 음식섭취 등과 같은 바람직

하지 못한 신체관리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의 기준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도달할 수 없을 정도까지의 마른 몸과 근육 정도를 표준으로 요

구하고 있기 때문이며(Lee, 2017; Pritchard & Cramblitt, 2014;

Thompson & Stice, 2001), ‘마르고 탄탄한 몸’이라는 한 가지

의 신체유형만을 바람직한 신체로 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요

하는(Holland & Tiggemann, 2017; Tiggemann & Zaccardo,

2015) 사회문화적인 압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외모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모가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사

회적 인식은 남성에게까지 확산되었다. 따라서 꽃미남, 꽃중년,

그루밍족(grooming) 등의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상적인 신체

와 외모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외모관리행

동을 하는 남성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신체이

미지 연구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가해지는 외모 관련 사회적 압

력에는 차이가 있어 남성에게는 남자다움을 상징하는 근육의 발

달이 이상적인 신체이미지 구성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 반면,

근육의 소유는 남성의 전유물로 간주되어 여성의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 조건으로는 마른 몸에 대한 이상만이 주로 제시되었다

(Ambwani & Chemielewski, 2013). 그러나, Choi(2000)의 주장

대로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로서 신체운동이 중요해짐

에 따라 미국, 호주, 유럽 등의 여성들의 근육 만들기 욕구가 점

차 증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여성들에게 규칙적인

운동이 점차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여성의 근육 만들기 욕구 또한

커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남성의 마른 몸에 대한 욕

구에 미치는 사회적 압력 및 사회적 이상의 내면화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제시한 최근 연구결과(Pritchard & Cram-

blitt, 2014)를 고려할 때, 남성에 대한 현 시대의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 또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신체이

미지를 살펴봄에 있어서 여성은 마른 몸, 남성은 근육이라는 이

분법적인 틀을 벗어나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피트니스(fitness)

를 강조하는 변화된 패러다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경우에도 자신의

신체를 객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음을 반영하여(Lee,

2014; Morry & Staska, 2001; Murnen et al., 2003), 남성과 여

성의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욕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회

심리학적 변인으로 평가되는(McKinley & Hyde, 1996) 객체화

된 신체의식(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을 남녀 대학생의

마른 몸과 근육에 대한 욕구의 선행변수로 도입하여 그 영향력

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이라는 시기는 외모 및 매력성과 관

련된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식이 최고조가 되는 시기로 알려져

있으며, 그 결과 섭식장애 등의 건강하지 못한 신체관리 및 변

형 행동이 발생할 위험이 가장 높다(Brunet et al., 2010; Gross-

bard et al., 2011). 이에 본 연구는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라는

신체관리행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

으로 현 시대의 이상적 신체이미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학적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성의 객체화된 신체의식을 다룬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

하며(Lee, 2014) 여성과 남성의 신체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에

의해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여성과 남성의 마른 몸과 근육 만들

기에 대한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다. 남성과 여성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여 이루어진

최근 연구에서조차 남성은 근육에 대한 욕구, 여성은 마른 몸에

대한 이상, 즉 마르고자 하는 욕구만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Flament et al., 2012). 이는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외모에 대한 인식변화나 사회적 태도를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연구들은 마른 몸에 대한

욕구와 근육 만들기 욕구가 모두 높은 남성과 여성이 존재하며

두 가지 욕구 간의 정적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e.g.,

Muuray et al., 2010). 이러한 연구들은 마르고 근육이 발달한

매력적인 몸매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로

자리잡고 있음을 밝히는 동시에, 마른 몸에 대한 욕구뿐 아니라

근육 만들기 욕구 또한 부정적인 신체관리행동을 유발하는 또

다른 사회적 압력의 소산물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현대 사회의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밝

히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마

른 몸과 근육 만들기에 대한 욕구가 상호배타적인 욕구가 아님

을 제안하였던 서구의 선행연구(Yelland & Tiggemann, 2003)를

바탕으로 두 가지 욕구 간의 상호 영향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여

성은 마른 몸, 남성은 근육이라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틀을 벗어

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

하여 남녀의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 욕구, 그리고 이에 대한 객

체화된 신체의식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현 시대의 변화된 이

상적인 신체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날씬하고 건

강한 매력 있는 몸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표면적인 의도와는 달

리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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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바람직하지 못한 신체태도와 신체관리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신체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에

대한 욕구

마른 몸에 대한 욕구(Garner et al., 1983)와 근육 만들기 욕

구(McCreary & Sasse, 2000)는 사회적 차원의 신체염려(social

physique anxiety)의 대표적인 결과변수로서 다루어져 왔으며, 두

가지 욕구와 관련된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는 남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Magallares, 2016).

사회적 규범에 의해 규정되는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살펴본 연

구들은 남성과 여성의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 욕구는 사회적으

로 바람직하고 매력적이라고 여겨지는 마른 몸(thineess)과 근육

질 몸매(muscularity)에 대한 규범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Grossbard et al., 2011). 선행연구 결

과에 의하면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이 모두 마르고 싶어하며 남

성들 또한 마른 여성들을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생각하며

(Bergstrom et al., 2004), 실제보다 다른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더 말랐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rrossbard et

al., 2011). 또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체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한국 여대생이 자기 자신을 실제보

다 더 비만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크다고 하여 Lee and

Kim(2011) 여성의 신체에 대한 왜곡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반

면에 남성들은 건장하고 근육이 발달한 신체에 이성이 끌린다고

생각한다(Demarest & Allen, 2000)고 하여, 남성과 여성의 마른

몸과 근육에 대한 욕구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남

성과 여성 모두 자신의 신체를 주관적으로 왜곡하여 인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의 서양 문화권에서 여성의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구성

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마른 몸의 가치는 오랜 시간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여져 왔으며(Levitt, 2004), 이와 같은 신체적인 외

모의 특성은 개인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져

왔다(Thompson et al., 1999). 이에 따라, 마른 몸에 대한 욕구

에 관한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반면에, Davis et al.(2005)은 마른 몸에 대한 욕구가 여성들의

섭식장애 행동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신체관리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심리적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근육 만들기 욕구가 높을수록 여성의 마른 몸에 대한

욕구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준다고 하여 남성의 근육 만들기 욕

구가 여성의 마른 몸에 대한 욕구와 유사함을 주장하였다. 근육

만들기 욕구는 마른 몸에 대한 욕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최

근에 제안된 개념으로(Juarez et al., 2012), 마른 몸에 대한 욕

구와 달리 많은 선행연구에서 남성의 이상적 신체이미지와 신

체관리행동의 관련 변수로서 다루어져 왔다.

이와 같이 여성의 마른 몸에 대한 욕구와 남성의 근육 만들

기 욕구를 상호배타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수행되어왔으나, 점

차 남성들 또한 미디어에 노출된 새로운 남성상과 자신의 신체

와의 현실적인 차이를 지각하게 되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함에 따라 여성과 마찬가지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

색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이 부각

되었다. 이에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이미지를 내면화함에 따라 섭

식장애와 칼로리 제한 등과 같은 불균형적인 신체관리행동이

유발될 수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Flament et al.,

2012; McCabe & Ricciardelli, 2001; Stanford & McCabe,

2005). 이와 같이 근육에 대한 욕구가 체중감소와 밀접한 관련

성이 있음을 보고하며 마른 몸에 대한 욕구가 높은 남성들의 특

징을 살펴보고 남성의 근육 만들기와 마른 몸에 대한 욕구를 살

펴본 연구들은 일부 수행되었으나(Grrossbard et al., 2011; Kel-

ley et al., 2010; Smolak et al., 2001), 여성의 근육 만들기 욕

구를 마른 몸에 대한 욕구와의 영향관계를 포괄하여 수행된 연

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일부 여성과 남성의 마른 몸에 대한 욕구와 근육 만들기 욕

구를 함께 살펴본 연구의 결과 또한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는데,

Kelley et al.(2010)은 남녀 대학생의 마른 몸과 근육에 대한 욕

구는 신체강박과 신체염려와 같은 부정적인 신체이미지와 관련

이 높으나, 여성의 경우 마른 몸과 근육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

록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지니게 되는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근육 만들기 욕구가 마른 몸에 대한 욕구가 부정적인 신체이미

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 완화시킨다고 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

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성의 마른 몸에 대

한 욕구가 근육 만들기 욕구의 예측변수임을 규명한 일부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것이다(Leit et al., 2002). 미국의 남녀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Pritchard and Cramblitt(2014)의 연구에서는 여

자 대학생의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 욕구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남학생의 경우 두 욕구 간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다

고 하였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근육 만들기 욕구는 사회적 압

력과 무관한 반면 마르고자 하는 욕구는 사회적 압력에 의해 형

성되는 것으로 나타나(Pritchard & Cramblitt, 2014), 남성의 경

우 마른 몸에 대한 욕구와 근육 만들기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력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과 남성의 여성과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에 대한 욕구는 다

를 수 있으며, 두 욕구를 유발하는 사회심리적 영향 변인 또한

다를 수 있으므로 현대 사회의 성역할의 변화나 여성과 남성의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인식변화를 반영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마른 몸에 대한 욕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다이어트라 불리

는 섭식조절행동, 이뇨제 사용이나 구토, 강박운동 등의 바람직

하지 못한 체중감량행동 및 신체불만족과의 연관성을 살펴 보

았다(Wharton et al., 2008). 이에 따라 마른 몸에 대한 욕구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섭식장애의 하위요인으로, 섭식장애척도

(Eating Disorder Inventory 2: EDI-2) 중 다이어트에 대한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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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착, 몸무게에 대한 집착,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 등 자

신의 신체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근육 만들기 욕구는 근육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강한 욕구

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근육 만들기 욕구

를 측정하기 위하여 운동 빈도를 측정하기 보다는 운동을 거를

때 느끼는 죄책감이나 우울함 등 부정적인 감정이 동반되는 운

동몰입이나 운동강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Holland and Tigge-

mann(2017)의 연구와 McCreary and Sasse(2000)의 연구에서도

근육 만들기 욕구는 운동몰입으로 개념화하여 제시되고 있다. 최

근의 일부 선행연구들은 근육 만들기 욕구와 마른 몸에 대한 욕

구 모두 섭식장애와 관련이 있으며(Rodgers et al., 2012), 다이

어트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강박적인 운동행동과 같은 특성을 공

유한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Murray

et al., 2010). 남자 청소년의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 욕구를 살

펴본 Slater and Tiggemann(2014)의 연구에서도 근육 만들기

욕구를 섭식장애와 관련성이 높다고 하면서 마른 몸에 대한 욕

구를 측정하는 척도를 근육 만들기 척도 개념에 적용하여 개발

한 Yelland and Tiggemann(2003)의 근육 만들기 욕구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마른 몸에 대한 욕구를 섭식장애로

대표되는 강박적으로 몸무게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행동

으로, 근육 만들기 욕구를 강박적인 운동이나 다이어트 조절을

통해 근육을 늘리고자 하는 욕구와 행동으로 개념화하고 두 가

지 욕구 모두 이와 같은 욕구와 행동과 관련된 걱정이나 죄책

감, 집착 등의 감정적인 측면까지 포함하였다.

2.2. 객체화된 신체의식

객체화된 신체의식은 자기 신체를 관찰하고 감시하여야 할 객

체로서 바라보는 심리적 경험을 지지하는 신념으로(McKinley &

Hyde, 1996),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사회

문화적으로 제시된 이상적인 신체기준을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감시, 평가하고 그 결과 수치심이나 불안, 불만족과 같은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함으로써 형성하게 된다. 즉,

아름다운 신체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들을 인식하면서

타인들이 내 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

게 되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 주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왜곡

된 기준에 따라 비교하게 됨으로써 자신 스스로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객체화된 신체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의

하면(Calogero et al., 2005; Hong, 2011), 사회문화적으로 제시

된 이상적 미적 기준이 여성들의 객체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

과 신체에 대한 수치심과 부정적 감정을 가지게 되며 다양한 외

모관리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체화된 신체의식은

특히 섭식장애나 체중조절행동과 같은 여성의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 욕구와 관련된 외모관리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An, 2007; Jeon & Chung, 2011; Lee, 2017),

이 외에도 수치심과 불안감, 신체 내적감각에 대한 민감성 저하

와 같은 부정적 신체경험과 관련 있다(Fredrickson & Roberts,

1997). 또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외모를 선호대상과 비교하거나

자신의 신체를 객체화하여 평가대상으로 생각할수록 운동의 중

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죄책감, 실패, 부끄럽

게 느끼는 운동행동조절 차원인 의무조절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여(Chen, 2015),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높을수록 근육 만들기

욕구가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객체화된 신체의식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신체불만족이나 외

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태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의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로 다루어져 왔으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보다 여성의 외모관리행동 예측에

더 적절한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An, 2007; Jackson et al.,

2015). 객체화된 신체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여성을 대

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사회문화적으로 정형화되어 제시된 신체

이미지에 남성보다 여성이 더 민감한 이유를 설명하는 대표적

인 변수로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사용되어 왔다(Strelan &

Hargreaves, 2005). 그러나,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외모관리 산

업이 발달함에 따라 미디어의 많은 콘텐츠들은 외모를 가꾸는

남성을 새로운 남성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노출된 남성

들의 외모관리행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신의 신체를 객체

로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Morry & Staska, 2001; Murnen

et al., 2003).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연구대

상자의 60% 이상의 남학생이 체중 감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Neighbors & Sobal, 2007), 중국의 남녀 청소년을 대상

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도 미디어 노출을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제

시된 이상적 신체에 대한 스키마에 의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청소년들 또한 사회적 압력에 의한 신체불만족을 느낀다고 하였

다(Eyal & Te’eni-Harari, 2013). 이에 따라 남성의 객체화된 신

체의식에 대한 국외의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Jackson et al.,

2015), 국내의 경우에도 남성의 객체화된 신체의식이나 그로 인

한 신체불만족이 운동이나 칼로리 제한 등과 같은 신체관리행동

과 전반적인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 연구들이 존재한다(Lee, 2014; Park & Chung, 2011). 즉,

남성들 또한 미디어 속 이미지와 자신의 신체와의 차이를 지각

하고 이상적 신체에 도달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느끼고 있

으며, 그 결과 자기 신체를 객체화하게 되어 불만족과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마른 몸과 근육 만

들기 욕구라는 이상적 신체에 대한 이상과 현실 간의 차이를 줄

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의 모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McKinley and Hyde(1996)는 신체감시(body surveillance), 신

체수치심(body shame), 그리고 통제신념(control belief)으로 구성

된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제시하였다. 신체

감시는 자신의 신체를 객체화하여 사회문화적인 미의 기준과 자

신의 신체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타인의 시선으로 감시하듯이 바

라보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체적인 느낌보다

어떻게 보이는가를 더 중요시한다. 신체수치심은 사회문화적인

미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신체에 수치심을 느끼

는 감정적 반응을 일컫는다. 통제신념은 스스로의 노력과 통제

를 통해 외모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남녀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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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신체의식 수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여

자 청소년은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이 높은 반면, 남자 청소년

은 통제신념이 높다고 하였다(Koo & Ha, 2010; Lim, 2010).

그러나, 최근에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Lee, 2017)

신체수치심보다 통제신념과 신체감시가 더 높게 나타나, 연구대

상의 성별과 연령, 시대에 따라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수준은 달

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상적

인 신체이미지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남녀의 객체화된 신체의식

수준 또한 변화될 것이므로 현 시대의 객체화된 신체의식을 살

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객체화된 신체의식 하위요인 별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도 연

구대상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Jeon and Chung(2011)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체중

관리행동에 미치는 신체수치심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통제신

념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대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Lee(2017)의 연구에서는 신체수치심, 신체감시, 통제신념이 모두

체중관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구에 따라 여성의 체중관리행동에 미치는 객체화된 신체

의식 하위요인 별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통제신념

의 영향력은 연구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 반면 신체수치심이

섭식장애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Jackson et al., 2015). 또한, 남녀 고등학생의 객체화

신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을 살펴본 Lim(2010)의 연구에 따르면

통제신념이 높은 남학생은 외모관리행동을 덜 하는 반면, 여학

생의 외모관리행동은 통제신념과 무관하여 성별에 따른 통제신

념의 영향력 또한 다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의 객체화된 신체의식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봄과 동시에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 욕구에 미치는 하위

차원 별 상대적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이상적 신체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1) 남녀 대학생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 인식,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에 대한 욕구, 객체화된 신체의식에 차이가 있는가?

2)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에 대한 욕구 간의 영향관계는 어떠

한가?

3)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하위차원들이 남녀 대학생의 마른 몸

과 근육 만들기에 대한 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2. 측정도구

설문 문항 정제화를 위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선행연구에서 검

증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객

체화된 신체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Gim et

al., 2007; McKinley & Hyde, 1996) 신체감시(body surveill-

ance), 통제신념(control belief), 신체수치심(body shame)에 해당

하는 총 12문항을 포함하였다. 마른 몸에 대한 욕구(drive for

thinness)와 근육 만들기 욕구(drive for muscularity)를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마른 몸에 대한 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섭식장애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Garner et

al.(1983)의 섭식장애척도(Eating Disorder Inventory 2: EDI-2)

중 다이어트에 대한 과도한 집착, 몸무게 증가에 대한 두려움,

몸무게에 대한 집착, 더 마르고자 하는 갈망,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총 5문항을 사용하여 남녀 대학생의 마른 몸

에 대한 욕구를 측정하였다. 근육 만들기 욕구(drive for mus-

cularity)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일

부 연구는(McCreary, 2007; Pritchard & Cramblitt, 2014) 근육

을 가지고 싶은 정도로 개념화하여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

러나, 단일문항 척도가 지니는 한계와 마른 몸에 대한 욕구 척

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McCreary and Sasse(2000)

의 운동몰입 척도(Drive for Muscularity scales: DMS) 중 남성

과 여성에게 모두 적합한 태도와 행동을 측정하는 4개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운동을 거르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근육강화제 사

용 욕구, 근육 만들기 운동에 대한 집착 및 운동이 생활에 미치

는 영향 정도 등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 외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현재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관한 문항과 향후 체중 및 근육량 관리에 대한 계획 등에 대

한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이들 문항을 제외한 모든 주요변수는

7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한국의 서울과 대전을 포함한 대도시에 위치한

3개 대학의 남학생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법에 의한 설

문조사 방법으로 시행되었으며, 대학의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다

양한 전공과 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397명의 응답

중 일부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남학생 197명,

여학생 193명을 포함한 총 390명의 응답을 결과분석에 사용하

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독립표본 t-검

정,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4.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평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남녀 대

학생의 객체화된 신체의식에 대한 하위 구성차원을 살펴보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 요인분석 정제화 기준

에 따라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을 활용한 결과(Hair

et al., 2010), 총 11개의 문항이 고유치 1을 상회하는 3개의 요

인으로 분류되어 추출되었으며, 전체 분산의 약 54.65%를 설명

하고 있어 개념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총 분산 중

20.69%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자신의 외모에 집중하고 타

인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면서 타인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의 5개 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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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신체감시’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차원은 4개의 문항

중 1문항이 탈락되고 외모는 유전보다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변

화 또는 향상될 수 있다는 믿음과 관련된 4개의 문항들로 구성

되어 ‘통제신념’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17.24%이다. 세

번째 요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외모가 아니거나 이상적

인 외모가 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수치심과 죄의

식과 관련된 내용을 측정하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신체수

치심’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16.72%의 설명력을 보였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신체감시, 통제신념,

신체수치심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많은 선행

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e.g., McKinley & Hyde, 1996). 각 하

위차원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3개 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기준 이상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었다.

마른 몸에 대한 욕구와 근육 만들기를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

한 요인분석 결과 모두 단일차원으로 도출되었으며 두 변수를

측정하는 문항들 간의 신뢰도 검증 결과 각각 Cronbach’s α 값

이 0.91과 0.84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4. 결과 및 논의

4.1. 표본 특성 및 신체에 대한 인식에서의 남녀 대학생 집

단 간의 차이

분석에 사용한 총 390명의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

음과 같다. 남성과 여성 응답자 모두 20대였으며 남성 응답자

197명의 평균 연령은 23.49세(SD=2.66), 여성 응답자 193명의

평균 연령은 21.67세였다(SD=1.71).

남녀 응답자의 체질량 지수(BMI)를 살펴본 결과 남성 응답

자의 평균은 22.19(SD=2.96), 여성 응답자의 평균은 20.13(SD

=2.21)으로 남성 응답자의 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대한비만

학회와 WHO가 제시한 기준에 의한 남녀 집단 간 체질량 지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1), 정상(BMI 18.5~25 미만) 집단에 속한 남학생(83.3%)

이 여학생(76.1%)보다 많은 반면 저체중 집단(BMI 18.5 미만)

은 여학생(20.2%)이 남학생(5.1%)보다 많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체중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남녀 대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보기 위하여 현재 본인의 체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물

어본 결과, 남학생의 25.5%가 자신을 저체중으로 인식하는 반

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7.8%만이 자신을 저체중으로 인

식하고 있었으며, 자신을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남학생 비율이

28.5%인 반면 여학생의 비율은 36.3%였다(Table 3).

응답자의 실제 체질량 지수와 주관적 인식의 괴리가 어느 정

도인지 살펴보기 위해 체질량 지수 집단 간 체중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남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Table 3), 남학생의 경우 정상 체

질량 지수 집단(BMI 18.5~25 미만) 중 22.1%가 자신을 저체중

으로 인식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2.0%만이 저체중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또한, 저체중 체질량 지수 집단(BMI 18.5 미만)

에 속하는 여학생의 10%와 정상 체질량 지수 집단(BMI 18.5

~25 미만)에 속하는 여학생의 93.4%가 자신이 다소 혹은 상당

히 과체중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저체중 집

단에 속한 응답자가 자신을 과체중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으며 정상 체질량 집단 남학생의 22.1%만이 다소 과체중이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실제 체질량 지수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저체중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에 대한 주관적 인식

은 정반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남학생은 자신을 저체중으

로 인식하는 비율이, 여학생은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

Table 1. Factor analysis of body consciousness

Dimensions Items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Body surveillance

I think it is more important that my clothes are comfortable than whether the

look good on me.
.71

2.28

20.69

(20.69)

.69
I rarely worry about how I look to other people.

†
.70

I think more about how my body feels than how my body looks.
†

.64

I rarely compare how I look with how other people look.
†

.64

During the day, I think about how I look many times. .60

Control belief

I think a person’s weight is mostly determined by the genes they are born

with.
† .79 1.90

17.24

(37.94)

.64
The shape you are in depends mostly on your genes.

†
.76

I think a person is pretty much stuck with the looks they are born with.
†

.69

Body shame

When I’m not exercising enough I question whether I am a good person. .82 1.84

16.72

(54.65)

.66When I can’t control my weight, I feel like something must be wrong with me. .78

When I’m not the size I think I should be, I feel ashamed. .63
† 
denotes reverse scor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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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여학생은 정상 체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과체중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나 여성의 실제 체질량 지수와 주관적 인식의 괴리가 매우 크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체중과 근육량 관리 계획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현재 체중을 유지하고자 하는 여학생 비

율이 20.3%, 남학생 비율이 37.8%로 여학생이 매우 낮게 나타

났으며 향후 체중 감량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 차이

는 더욱 크게 나타나 여학생은 77.1%인 반면 남학생은 39.3%였

다. 이는 실제 체질량 지수보다 자신을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경

Table 2. Gender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weight and muscle mass

Variables
Male Female

Chi-square
n % n %

BMI

Underweight (BMI: less than 18.5) 10(25)
 †

5.1 39(24) 20.2

45.86***
Normal weight (BMI: 18.5~less than 25) 164(157) 83.3 147(154) 76.1

Overweight (BMI: equal to or greater than 25) 23(15) 11.7 7(23) 3.6

Total 197 100.0 193 100.0

Body perception
I think

I am…

Very underweight 9(5) 4.6 1(5) 0.5

29.33***

Somewhat underweight 41(28) 20.9 14(27) 7.3

Normal weight 90(100) 45.9 108(98) 56.0

Somewhat overweight 52(53) 26.5 53(52) 27.5

Very over weight 4(10) 2.0 17(11) 8.8

Total 196(196) 100.0 193(193) 100.0

Body management

At present,

I’m trying to…

Lose my weight 77(114) 39.3 148(111) 77.1

65.21***
Maintain my weight 74(57) 37.8 39(56) 20.3

Gain my weight 45(25) 23.0 5(24) 2.6

Total 196(196) 100.0 192(192) 100.0

At present,

I’m trying to…

Lose muscle mass 0(2) 0.0 4(2) 2.1

18.83***
Maintain muscle mass 32(47) 16.5 62(47) 32.3

Build muscle mass 162(145) 83.5 126(143) 65.6

Total 194(196) 100.0 192(192) 100.0

***p<.001
† 
denotes expected frequency in parenthesis

Table 3. Differences between actual weight and self perception of weight

I think I am…

Underweight

(BMI: less than 18.5)

Normal weight

(BMI: 18.5~less than 25)

Overweight

(BMI: equal to or greater than 25) Chi-square

n % n % n %

Male

Very underweight 6(1)
 †

60.0 3(8) 1.8 0(1) 0.0

169.05***

Somewhat underweight 6(2) 30.0 36(34) 22.1 2(5) 8.7

Normal weight 1(5) 10.0 88(75) 54.0 1(11) 4.3

Somewhat overweight 0(3) 0.0 36(43) 22.1 16((6) 69.6

Very over weight 0(0) 0.0 0(3) 0.0 4(0) 17.4

Total 10(10) 100.0 163(163) 100.0 23(23) 100.0

Female

Very underweight 1(0) 2.6 0(1) 0.0 0(0) 0.5

78.16*

Somewhat underweight 11(3) 28.2 3(11) 2.0 0(0) 7.3

Normal weight 23(22) 59.0 83(82) 56.5 2(4) 28.6

Somewhat overweight 4(11) 10.3 48(40) 32.7 1(2) 14.3

Very overweight 0(3) 0.0 13(13) 8.8 4(1) 57.1

Total 39(39) 100.0 147(147) 100.0 7(7) 100.0

*p<.05, ***p<.001
† 
denotes expected frequency in pare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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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높은 여학생 집단의 경우 실제 과체중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향후 체중 감량 계획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남성(83.5%)뿐 아니

라 여학생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65.6%가 향후 근육량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과거와 달리 여학생의 근육 만들기

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남녀 대학생의 객체화된 신체의식, 마른 몸과 근육 만

들기에 대한 욕구 비교

여대생의 객체화된 신체의식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하위요

인 별 평균점수를 산출한 결과, 여대생의 객체화된 신체의식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신체수치심(M=3.86)과 통제

신념(M=3.74)은 신체감시(M=3.39)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자 대

학생의 경우도 여학생과 마찬가지로 신체수치심(M=3.60)과 통

제신념(M=3.96)이 신체감시(M=2.8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외모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과 통제에 의해 만

들어지는 것이라는 통제신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녀 대학생의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에 대한 욕구 수준을 알아보

기 위해 각각의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Table 4), 여대생의 마

른 몸에 대한 욕구(M=4.55)는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근육 만

들기 욕구(M=2.29)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남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반대로 근육 만들기 욕구(M=3.21)가 마른 몸에 대한

욕구(M=2.98)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녀 대학생의 객체화된 신체의식과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

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여학생의 신체감시가 남학생보다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난 반면 통제신념과 신체수치심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한 일부 선행연구 결과

를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Koo & Ha, 2010; Lim, 2010), 남자

청소년의 신체수치심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남

녀 청소년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본 연구의 경우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외모관리행동이 증가

하는 연령대인 남자 대학생의 신체에 대한 수치심과 부정적 감

정이 커짐으로써 여자 대학생의 객체화된 신체의식과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4.4.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에 대한 욕구 및 주요 변수 간 상

관관계

마른 몸에 대한 욕구와 근육 만들기 욕구 간의 상관관계를 살

펴본 결과(Table 5), 남녀 대학생 모두 두 변수 간의 양적 상관관

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 마른 몸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근육 만들기에 대한 욕구 또한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두 변수가 상호 배타적인 욕구가 아

님을 제안한 Yelland and Tiggemann(2003)의 주장을 실증적으

로 밝힌 것이다. 한편,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두 변수 간 상

관관계 계수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여학생 집단의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남학생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른

몸에 대한 욕구와 근육 만들기에 대한 욕구 간의 영향관계는 여

학생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남녀 대학생의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에

대한 욕구를 포함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여성의 경우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세 가지 하위 차원과 마른 몸에 대한 욕구와의 상관

관계는 모두 유의한 반면, 근육 만들기 욕구와 신체감시와의 상

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마

른 몸에 대한 욕구와 신체감시, 신체수치심 간의 상관관계만이

유의했으며, 근육 만들기에 대한 욕구는 신체수치심과의 상관관

계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하위차원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의 경우에

는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하위차원 간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신체수치심과 신체감시,

신체수치심과 통제신념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4.5.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 욕구에 미

치는 영향

남녀 대학생의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

에 대한 욕구를 예측하는 정도와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하위 차

원들이 두 욕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 대해 각각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모두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높을수록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6). 전반적인 설명력 측면에서 남학생의 경우 객체

Table 4. Gender differences in key variables

Variables Male (M) Female (M) t

Body surveillance 2.85 3.39 -5.45***

Control belief 3.96 3.74 1.69

Body shame 3.60 3.86 -1.93

Drive for thinness 2.98 4.55 -9.51***

Drive for muscularity 3.21 2.29 7.50***

***p<.001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key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1. Drive for thinness -  .266**  .446** .147*  .485**

2. Drive for muscularity  .178* - .031 .164*  .304**

3. Body surveillance  .211** .083 - .038  .368**

4. Control belief .074 .028 .024 -  .221**

5. Body shame  .416**  .329** .135 .107 -

Correlations above the diagonal represent women; correlations below the

diagonal represent men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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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신체의식이 마른 몸에 대한 욕구를 예측하는 정도(R
2
=.19)

는 여학생(R
2
=.31)보다 낮으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근육

만들기에 대한 욕구를 예측하는 정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R
2
male=.10; R

2
female=.10). 따라서 남녀 대학생 모두 자신의 신체

를 관찰하고 감시하여야 할 객체로 간주하며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제시하는 이상적 신체이미지를 내면화한

결과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 욕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남자 대학생의 경우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 욕구를 예측하는 정도는 비슷한 반면, 객체화된 신

체의식이 높은 여자 대학생의 마른 몸에 대한 욕구가 높을 가능

성은 근육 만들기 욕구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객체화된 신체의식 하위차원들이 마른 몸에 대한 욕

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신체감시와 신체수

치심이 마른 몸에 대한 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반면 통제

신념의 영향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학

생과 여학생 모두 자신의 신체를 객체화하여 이상적인 미의 기

준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고 평가할수록, 자신이 생각하는 이

상적인 외모가 아니거나 이상적인 외모가 되기 위한 노력이 부

족하다고 느끼고, 그에 따른 수치심과 죄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

을수록 마른 몸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른

몸에 대한 욕구에 미치는 신체감시(βmale=.16; βfemale=.31)와 신

체수치심(βmale=.39; βfemale=.36)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

해 표준화된 회귀계수(β)의 크기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

생 집단 모두 신체수치심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객체화된 신체의식 하위차원들이 근육 만들기에 대한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모두 신체수

치심의 영향력만이 유의하게 나타나, 신체수치심은 남녀 대학

생의 근육 만들기 욕구의 중요한 영향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5. 결 론

본 연구는 객체화된 신체의식을 영향요인으로 도입하여 현대

사회의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주도하고 있는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욕구를 살펴봄으로써 현대 사회의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밝히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에 대한 욕구

가 상호배타적인 욕구가 아님을 제안하였던 서구의 선행연구들

을 바탕으로 두 가지 욕구 간의 상호 영향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여성은 마른 몸, 남성은 근육이라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틀을 벗

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매스미디어가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최근 연구에 따

르면(Pritchard & Cramblitt, 2014), 신체에 대한 사회적 이상을

제시하는 매스미디어에의 노출 증가는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

욕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내면화의 매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마른 몸과 근

육에 대한 욕구의 영향 변수로 도입된 객체화된 신체의식은 남성

과 여성의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에 대한 사회적 영향의 차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회심리학적인 변수로, 이를 통해 마른 몸

과 근육 만들기와 같은 신체관리행동에 대한 실증적 현상을 파

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대학생의 실제 체질량 지수와 주관적 인식의 괴리

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 결과, 실제 체질량 지수는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저체중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정반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남학생은 자신을 저체

중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여학생은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여학생은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과체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한국 여대생이 자기자신을 실제보다 비만체형으로 왜

Table 6. Hypotheses testing: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Dependent Group Independent β t F Adj. R
2

Drive for thinness

Male

Body surveillance .16  2.42*

15.83*** .19Control belief -.03 -.43

Body shame .39  5.97***

Female

Body surveillance .31  4.85***

29.84*** .31Control belief -.06 -.91

Body shame .36  5.42***

Drive for muscularity

Male

Body surveillance .04 .57

7.89*** .10Control belief .01  .12

Body shame .33  4.70***

Female

Body surveillance .09  1.20

7.74*** .10Control belief .10  1.39

Body shame .32  4.17***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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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하여 지각하는 경향이 크다고 한 Lee and Kim(2011)의 연구

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실제 체질량 지수와 주관적 인식의 괴리

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신체왜곡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이상적인 신체와의 차이를

감소하고자 하는 신체관리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존 선행연구들이 남성은 체중감량과 함께 근육도 늘리고자 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체중감량 의도는 높지만 근육증량 의도는

낮다(Frederick et al., 2007; Jones & Crawford, 2005)고 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여성의 근육증량 의도 또한 매

우 높게 나타나 여성의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

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많은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마른 몸에 대한 욕구는

여학생이, 근육에 대한 욕구는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으며, 남자 대학생의 마른 몸과 근육에 대한 욕구 수준이 비슷

하였다. 그러나, 마른 몸에 대한 욕구와 근육 만들기 욕구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 대학생 모두 두 변수 간의 양적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 남성과 여성 모두 마른 몸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근육 만들기 욕구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두 변수가 상호 배타적인 욕구가 아님을 제안한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이며(Hildebrandt et al.,

2006; Yelland & Tiggemann, 2003), 과도한 운동이 폭식증이나

거식증과 같은 섭식장애에 대한 보상심리로 인해 발생하는 전조

증상으로 관련성이 높다고 한 선행연구(Davis et al., 2005) 결과

들과 맥을 같이한다. Pritchard and Cramblitt(2014)의 연구에서

는 남성의 미디어 신체이미지 내면화 정도와 근육 만들기 욕구

와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반면 마른 몸에 대한 욕구와의 상관관

계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마른 몸에 대한 욕구와 근육 만

들기 욕구 간의 상관관계는 여성의 경우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자 대학생 집단에

서도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에 대한 욕구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

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점차 많은 남성들이 몸

무게를 줄여 마르고 날씬한 몸을 갖기 원하는 최근의 사회적 변

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경우에도 마른 몸

과 탄탄한 근육이라는 완벽한 몸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점차 커

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한국의 남녀 대학생 모두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높을수

록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남녀 대학생 모두 자신의 신체를 관찰하고 감시하여야 할 객

체로 간주하며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제시하는

이상적 신체이미지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 결과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 욕구를 가지게 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인 설명력 측면에서 객체화된 신

체의식이 근육 만들기에 대한 욕구를 예측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남녀 대학생 집단 간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남성뿐 아

니라 여성의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제시된 이상적 신체이미지로

서의 근육 만들기가 내면화되고 있으며, 근육 만들기가 더 이상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외모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남녀의 차이보다는 성역할 인식

의 차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에 대한

욕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한 Magallares(2016)의 주장을 지지하

는 결과로, 현대 사회에서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사회

문화적 영향력은 남녀의 차이보다는 개인의 특성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남녀 대학생 집단 모두 신체수치심이 매우 높았으며 마

른 몸과 근육 만들기에 대한 욕구에 미치는 신체수치심의 상대

적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신체수치심은 근육 만들

기 욕구를 예측하는 유일한 객체화된 신체의식 하위요인으로 나

타나 남성과 여성의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에 대한 욕구를 유발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심리적인 변인이 신체수치심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마른 몸에 대한 욕구에 미치는 신체수

치심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선행연구 결과를(Jeon & Chung,

2011)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Jeon and Yoo(2011)의 연구에서도

객체화된 신체의식 하위차원 중 신체감시성이 의복선택에, 신체

수치심은 체형과 체중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였다. Brunet et al.(2010)의 연구결과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

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느끼는 신체수치심과

유사한 신체 근심이 높을수록 남녀 청소년의 마른 몸과 근육 만

들기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다섯째, 남녀 대학생의 객체화된 신체의식 하위차원들의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남학생과 비교하여 여학생의 경우 신체감시

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 결과에

서도 신체감시가 마른 몸에 대한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자

대학생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국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감시의 섭식장애에 대한 예측력이 가

장 크다고 한 Jackson et al.(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

로, 남성보다 특히 여성의 섭식장애행동과 관련성이 높다고 하

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여대생의 경우 자신의 현재 몸무게가 표

준 몸무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신이 과체중이라고 인식하

고 있을 정도로 여성의 실제 체질량 지수와 주관적 인식의 괴리

가 매우 크며 그 결과 몸무게를 더욱 줄이고자 하는 비율이 매

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마른 몸에 대한

욕구를 예측하는 정도를 남녀 대학생 집단 별로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유의한 반면 여학생 집단의 설명력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남성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외모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이상적 신체에 대한 기준이 더욱 높

으며, 이에 따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신체를 대상화하는 사

회적 압력을 느끼는 심리적 부담에 대한 노출 정도는 아직은 여

성의 경우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마른 몸에 대한 욕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신체

감시가 근육 만들기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 마른 몸에 대한 욕구와 근육 만들기 욕구에 미치는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세 가지 하위 요인이 차별적 영향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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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남녀 대학

생을 대상으로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 욕구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을 살펴본 Pritchard and Cramblitt(2014)의 연구에서 마른

몸에 대한 욕구에 미치는 사회적 압력의 영향력은 유의한 반면

근육 만들기 욕구와 사회적 압력 간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남성과 여

성 모두 점차 근육 만들기 욕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마른 몸

에 대한 욕구와 관련된 사회적 압력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와 같은 현상은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신체를 바라보고 끊

임없이 비교하는 신체감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

인다.

마지막으로, 객체화된 신체의식 하위차원 중 신체감시와 신체

수치심이 마른 몸에 대한 욕구나 근육 만들기 욕구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통제신념은 두 가지 욕구에 미

치는 영향이 남녀 대학생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체수치심과 신체감시는 여성의 체중관리행동이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나 통제신념은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들을(Jeon & Chung, 2011; Lim, 2010)

지지하는 것이다. 레저 스포츠 참여 여대생의 객체화된 신체의

식을 살펴본 연구에서도(Jeong et al., 2016) 신체감시와 신체수

치심은 외모존중감과 신체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통제신

념이 외모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아 그 영향력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객체화된 신체의식

의 세 가지 하위차원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통제신

념과 나머지 두 가지 하위차원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거나 유의

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제신념이 신체수치심과 신체감시

성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신체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동기적 효

능감이라고 설명한 선행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Gim et al., 2007). 따라서 신체수치심과 신체감시는 개인의 외

부에 통제 소재(locus of control)가 존재하는 반면 통제신념의

경우 개인 내부의 통제신념을 측정하므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인 압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이상적 신체에 대한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주도하고 있

는 마른 몸과 근육에 대한 욕구의 영향변인으로 객체화된 신체

의식을 도입하여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에 대한 사

회적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마른 몸과 근육 만

들기가 여성과 남성 각각의 이상이 아닌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이상적 신체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실

증적으로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마케

팅 전략의 측면에서도 여성의 마른 몸을 가장 이상적인 신체로

제시해온 광고나 이러한 여성의 미에 근거한 기존의 브랜드 이

미지 전략 등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편의표집에 의해 일부 대도시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

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대 사회의

마르고자 하는 욕구는 젊음과 날씬함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즉,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는 사실에 근거한 서양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Smith et

al., 2011), 서양의 미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한국 또한 이와 같

은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감에 따라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에

대한 욕구는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대학생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연령의 성인 남녀

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 이외에 젊음에 대한 인식 및 욕

구 등 사회문화적 현상을 바라보는 개인적 인식 특성에 따라 객

체화된 신체의식이나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 욕구와의 관련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 시대의 이상적인 신체이

미지에 미치는 사회심리적인 영향요인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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